
 

 

 

메릴랜드 총 한인회 

“Korean Association of the State of 

Maryland Metropolitan Area” 
            

참조: 현 “매릴랜드 한인회”는 볼티모어(시티) 한인회를 변경한 이름으로서 

“The Korean Society of Maryland” 라는것을 혼동하지 말기 바랍니다. 

 

 

 

미국 수도권 워싱턴지역, 

제일 중요한 정치적 위치에 

  바이오 산업과 교육의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자리잡은 메릴랜드는 현재 한국사위로 유명한  

  Hogan 주지사가 있는 메릴랜드주 전체를  

관할하는 한인회입니다. 

 

 
 

 

 

 

 

 

 



주요사업 
 

  

1 인턴쉽 프로그램 (1999~현재) 

재외동포재단 자랑스런 한인회 우수상수상 2017년11월 

 

중3부터 대학원 졸업생과 직장을 구하기 전 일반인들까지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할수 있으며 현재 메릴랜드 수석 행정판사(재외동

포재단 우수 청년이었던 박충기 판사)와 교육청에 있는 많은 공무

원들이 스텝으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메릴랜드주 정부 국가 기관인 법원, 검찰청, 로펌, 메릴랜드대

학, 연방 상하원 의원실 및, 주 상하원 의원실에서 인턴쉽을 하며 

입학과 취업에 필요한 추천서를 받도록 돕고 있습니다. 

 

인턴쉽은 캠페인을 통해서 국회위원이 어떻게 당선되는지를 직접 

경험하며, 가상의원이 되어서는 본인이 조사해서 발의한 법안을 상

정, 통과 되도록 그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터득할수 잇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입학시 연방의원 추천서는 필수 요건, 매년 사

관학교 입학생 다수 배출. 

 

*평통과 재외동포재단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청년들의 상당수가 메

릴랜드 총한인회 인턴쉽 프로그램 출신.  예) 최효준, 이예지  

 

*팬다믹 기간동안 청년들의 봉사 및 연속적인 마스크 기부 활동. 

 
 

 



 
 

 



2. 공공외교 프로그램 

 

    *유관순 서거 백년 기념 메릴랜드주 상하원에서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2020년) 

 

    *메릴랜드 주에 전통적인 기와모양의 전각 설립,  

     한인타운 만들기 후원을 통해서 한국 커뮤니티 알리기  

     

    *한인들의 치안을 위해 힘쓰는 경찰 공무원 보은 행사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위한 보은 행사 

 

    *코로나 팬다믹 용품 정부지원 프로그램 

 

    *Asian hate crime 프로그램 참여 

 

    *팬다믹 기간 동안 CPR  무료 교육을 통한 간병인  

     자격증 취득자 300명 이상 배출  

 

    *American Diversity Group을 통해 음식 무료 제공과  

    건강검진 무료제공 

 

    *미디어를 통한 공공외교 활동 알리기 (SunsRadioSystem) 

    

    *팬다믹 동안 하워드카운티 시니어 단체 음식 제공 
 



 
 

 

 

 



 

 3. 학교 프로그램  

(1990년대, "수도권메릴랜드 기술학교" 에서 현재는 "내일로 기술학교" 로  

이름 변경) 

    

    *시민권 취득을 위한 교육  

    *재정 플랜,  은퇴 준비, 보험자격증 교육 

    *컴퓨터 문서 작성 교육 

    *간병인 자격증 취득 교육 

    *기타 음악 취미 교육  

    *전문적인 사진과 영상 제작에 관한 교육 

 

 
 

 

 



4. 기본적인 한인사회 활동 

 

 

 


